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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성 사과 과수원에서 순생태 교환량의 계절적 변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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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석 연료 사용 및 토지 이용에 따른 대기 중의 CO2 농도 증가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

고 있으며, 육상 생태계의 광합성에 의해 흡수되는 탄소 저감 효과는 지구 온난화를 완화 시키

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. 20세기 적외선 가스 분석기가 개발된 직후 여러 산림과 초지 및

농업 생태계에서 토양과 대기사이의 탄소 교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, 과수와 같은

임목 농업 생태계의 탄소 교환 정보는 매우 적은 현실이다. 국내의 사과 과수원의 면적은 32.4

천 헥타르로, 총 과수원의 21%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임목 농업 생태계이다. 임목 농업 생

태계는 지역적 탄소 수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, 산림과 마찬가지로 토양과

과수체에서 탄소를 장기간 저장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 생태계의 CO2 순생

태 교환량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. 본 연구에서는 에디공분산 방식으로 2004년에서 2007년까

지 측정된 CO2 플럭스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CO2의 순생태 교환량 및 생태적 호흡량, 총일차

생산량을 정량화 하였고, CO2 플럭스의 계절적 변화를 평가하였다. 

사과 과수원 생태계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3년간 관측된 일별 순생태 교환량은 단위

면적 (m2)당 +3.5 ～–8.5 g C 범위이며, 연간 누적된 순생태 교환량은 –359.83 (2005), –397.31 

(2006), –408.42 (2007) g C m-2로 분석되어, 3년 동안 사과 과수원의 연평균 순생태 교환량은

–388.52 g m-2 y-1으로 분석되었다. CO2 플럭스의 계절적 변화를 분석하면, 사과 수확 후부터

이듬해 3월 상순까지는 사과 과수원이 CO2 발원으로 작용하였으나, 3월 상순 이후부터 11월 말

까지는 CO2 흡원으로 작용하였다. 특히, 엽면적 지수 증가폭이 큰 3월 중순부터 6월 하순까지는

CO2 순생태 교환량은 급격하게 증가되었다. 반면에, 엽면적 지수가 감소하는 9월 중순부터 11월

상순까지의 CO2 순생태 교환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. 본 연구를 통해서 사과 과수원

생태계의 CO2 순생태 교환량은 산림생태계의 활엽수림과 유사하였으며, 높은 탄소 저장 효과를

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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